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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와 여가제약 그리고 행복감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활용하였고, 연구대상은 국내 성인으로 2021년 4월 6일~25일(20일간)에 SNS를 활용하여 

총 314개의 표본을 이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WIN 27.0과 AMOS 27.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

하였다: 첫째, 코로나19 스트레스중 사회시스템에 대한 불안은 여가제약 중 내제적제약과 주조적제약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코로나 감염 포비아는 여가제약의 모든 하위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진실은

여가제약의 모든 하위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여가제약의 모든 하위변수는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 결과는 여가제약 협상과 여가제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리라 본다.

주제어 : 코로나19 스트레스, 여가제약, 시스템에 대한 불안, 코로나 감염 포비아, 비정상적인 진실, 행복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Covid-19 stress, 

leisure constraints, and happiness for Korean adults.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important 

aspects of constraints and negotiation in gaining happiness during Covid-19 crisis. Respondents 

were recruited through SNS(n=314) between April 6th and 25th in 2021.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AMOS 27.0 and SPSS WIN 27.0.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ocial system anxiety in Covid-19 stress construct was foun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upon  intrapersonal and structural constraints. Especially, Covid-19 phobia showed a significant 

effect upon all of the subdimensions of leisure constraints. Second, all of the subdimensions of 

leisure constraints showed a significant impact on perceived happiness.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and Covid-19 stress.

Key Words : Covid-19 stress, Leisure constraints, Social system problems, Danger and 

contamination fears, Traumatic stress symptoms,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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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0년 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여가문화에 큰 영

향을 주는 것은 코로나 19 펜데믹 사태라고 할 수 있다

[1]. 코로나 19는 국민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삶

에 영향을 주었다. [2]의 연구를 보면, 부산시민 10명 

중 9명이 “코로나 19로 여가생활이 줄었다”고 응답하

였고,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여행·문화 생활· 

야외활동이 급격히 줄었다. 2021년 청주시 사회조사 

결과, 주말 여가활동으로는 TV 시청 60.2%, 가사 

29.9%로 높게 나타났고, 관광은 5.5%, 문화관람 분야

는 2.2%로 나타났다[3]. 2019년 조사 당시 ‘공연 및 스

포츠를 관람했다’에 59.7%로 나타났지만 2021년에는 

많이 감소한 28%로 나타났다. 반면, 주말이나 휴일 여

가활동에 대한 응답에서 실내활동은 상승하였다[4]. 코

로나 19로 여가활동에 제약을 받았지만, 간염 예방을 

위해 실내활동을 선택하였고, 건강을 위한 운동도 실내

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제약은 여가 참여와 즐거움을 방해하는 요인으

로 개인의 여가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5]. 여가제약은 

사회심리학적 의미로 개인의 여가 참여를 제한하는 유·

무형의 제약으로 개인에게 지각되는 내적인 심리상태

나 특성, 성격과 외적인 환경을 의미한다[6]. 코로나 19

로 팬데믹 장기화는 확진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신체적건강과 정신건강에 많은 악영향을 미

친다[7]. 여가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하

며 적절한 방법으로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8],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기회

를 가진다[9]. 

지금의 상황을 보면, 만 18세 이상 전국 1,000여 명

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스트레스가 정상 범주를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난 응답자의 비중은 90.7%에 달했다. 

‘즉각 도움’이 필요한 수준의 고위험성 스트레스 상태인 

비율도 전체 조사자의 20%를 넘었다. 나머지는 모니터

링이 필요한 정도의 ‘저위험성’이다. 치료가 필요한 극

단적 형태의 ‘트라우마’와는 다른 개념이다[10]. 2022

년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스트

레스가 심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11]. 성인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나 학교생활 

만족도, 자신에게 갖는 기대감 등이 코로나 19 사태 이

후 현저히 떨어졌고, 삶의 만족도는 학교생활 경험이 

적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심하게 떨어진다고 하

였다[12]. 

여가활동의 역할은 사회문화적 활동으로 자신감을 

확보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다[13]. 여가 참여

에 대한 전반적인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제약요건을 제거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14]. 여가제약이 제거된다면 여가활동을 통하여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우울함이 예방이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2022년에 하고 싶은 여가활동 조사 결과 2020

년에 비해 2021년을 보면 여행 .8% 감소, 문화활동 & 

관람 .4% 감소하였고, 사회활동 .7% 증가, 스포츠 활동 

&관람 1.1% 증가하였다[15]. 움직임에 제약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희망하는 활동이 신체활동의 증가로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처

음에 겪었던 충격과 활동 제한이 익숙해지고 상황에 맞

는 활동을 찾아 개인에 맞는 여가활동을 통해 행복을 

얻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는 잠식될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은 곧 사라질 것이다. 기다렸던 변화에 

따라 여가욕구는 증가할 것이고, 여가제약이 최소화된

다면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행복을 누리고자 할 것이

다. 이 연구는 코로나 19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와 여가

제약 그리고 행복감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코

로나 19가 여가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는 것은 현실이

지만, 여가활동을 통해 행복감을 얻고 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기 위하여 상황에 맞는 

여가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여가활동을 제안하고

자 한다.

2. 이론적배경 및 연구가설

2.1 코로나 19 인지와 여가제약의 관계

코로나 19 인지와 여가제약의 관계를 보면, 코로나 

19로 인하여 여가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

다[16]. 여가활동에 참여가 개인의 제약이 아닌 환경적

인 이유로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 여가에 대한 불만족뿐

만 아니라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17]의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다. 누구 한명이 아니라 세계 사

람들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여가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국가와 사회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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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코로나 19와 여가제약에 관심을 가지고 코로나 19 

장기화가 여가활동 참여 패턴도 변화가 나타났으며, 감

염에 두려움뿐만 아니라 고립감,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19]연구에서 노인들의 

댄스츠포츠 참가제약은 코로나 19로 인한 우울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참가제약으로 인해 우

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16]의 연구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대학생의 여가활동 제약 등 많은 연구에서 

코로나 19에 따른 여가제약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제안하였다.

가설 1. 코로나19 스트레스가 여가제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사회시스템에 대한 불안은 내제적제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사회시스템에 대한 불안은 대인적제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사회시스템에 대한 불안은 구조적제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코로나 감염 포비아는 내제적제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코로나 감염 포비아는 대인적제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6. 코로나 감염 포비아는 구조적제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7. 비정상적인 진실은 내제적제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8. 비정상적인 진실은 대인적제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9. 비정상적인 진실은 구조적제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여가제약과 행복감의 관계

여가활동 참여와 행복의 관계를 보면, 활동 유형과 

여가 제약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여가활동을 통해 

행복을 찾고자 하는 주관적인 인지는 여가제약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여가활동을 통해서 행복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가제약이 영향을 미친다[20]. 

여가활동을 하는 목표는 자아실현을 통한 행복추구에 

있으며, 여가를 통한 행복감은 여가활동 참가의 중요한 

변수이므로 여가제약은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큰 변수

이다. 즉, 여가제약에 의해 참여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파생되는 삶의 만족과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21]. [16]의 연구를 보면, 코로나 19로 인한 펜데믹 

상황에서의 여가제약은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 

[22]의 연구를 보면, 노인들의 삶은 여가활동을 함께 할 

사람이 없거나 참여하고 싶은 여가활동이 없다고 느껴

지거나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행복하지 않다

고 하였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하였다.

가설 2. 여가제약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내제적제약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대인적제약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구조적제약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이 연구는 SNS를 활용하여 국내 성인에게 온라인 

주소를 전달하여 설문 조사를 하였다. 2021년 4월 6

일~25일(20일간)에 SNS를 활용하여 총 314명을 조사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 내용을 

보면, 성별은 남자 138명(43.9%), 여자 176명(56.1%)

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직장인 72명(22.9%), 대학

(원)생 58명(18.5%), 자영업 53명(16.9%), 주부 36명(1

1.5%), 전문가 32명(10.2%), 프리랜서 28명(8.9%), 예

술인 13명(4.1%), 공무원 6명(1.9%), 기타 7명(2.2%) 

순으로 나타났다. 결측은 9명(2.9%)이다. 나이는 20대 

64명(20.4%), 30대 36명(11.5%), 40대 127명(40.4%), 

50대 70명(22.3%), 60대 17명(5.4%) 순으로 나타났다.

3.2 조사도구

이 연구의 조사 도구는 설문 조사이다. 설문 조사의 

문항을 보면, 첫째, 코로나와 관련된 스트레스 총 14개 

문항 코로나로 인한 위험 인지 및 스트레스 정도를 측

정하였고 이는 COVID Stress Scale[23]을 번안하여 

[24]이 사용한 것을 이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

용하였다. 하위변수는 코로나 대처 사회적시스템에 대

한 불안 4문항, 대면접촉 코로나 감염포비아 4문항 그

리고 코로나 대처방안에 대한 비정상적 진실 6문항으

로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하였고, 신뢰도계수는 시스템

에 대한 불안 4문항 .856, 코로나 감염 포비아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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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그리고 비정상적인 진실 6문항 .794로 나타났다. 

둘째, 여가제약은 [25, 26]의 연구에서 사용된 여가

제약 척도를 기반으로 하여 이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하위변수는 내제적제약 4문항, 대인

적제약 4문항 그리고 구조적제약 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신뢰도계수는 내제적제약 .778, 대인적제약 .813 그리

고 구조적제약 .785로 나타났다. 셋째, 행복감은 [27]이 

25문항 중 6문항만 속출하여 사용해도 무관하다고 주

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7]이 사용한 6개의 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계수는 .900으로 나타

났다. 확인적요인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고, 구성된 

설문 문항은 온라인 설문지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3.3 자료처리

이 연구는 314개의 표본을 가지고 자표처리를 하였

다. 자료처리는 SPSS WIN Ver. 27.0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하였고, AMOS 27.0을 활용하

여 확인적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을 하였다.

4. 결과

4.1 빈도분석

연구대상들의 건강정도, 행복정도 그리고 스트레스

정도 결과를 보면, 건강정도는 평균 7.1점, 행복정도는 

7.5점 그리고 스트레스 정도는 6.3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1. Results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tems Estimate S.E. C.R. p AVE Cronbach ∝

Social system problems 3 1.000 

.464 .856

.874

Social system problems 2 1.865 .146 12.768 ***

Social system problems 1 1.868 .146 12.765 ***

Danger and contamination fears 8 1.000 

.446 .874
Danger and contamination fears 7 1.116 .057 19.497 ***

Danger and contamination fears 6 .870 .063 13.908 ***

Danger and contamination fears 5 .846 .058 14.577 ***

Traumatic stress symptoms 14 1.000 

.392 .794

Traumatic stress symptoms 13 .928 .104 8.941 ***

Traumatic stress symptoms 12 1.224 .125 9.804 ***

Traumatic stress symptoms 11 .688 .109 6.286 ***

Traumatic stress symptoms 10 1.222 .128 9.581 ***

Traumatic stress symptoms 9 1.189 .132 9.030 ***

Intrapersonal constraints 1 1.000

.424 .778

.871

Intrapersonal constraints 2 1.081 .079 13.769 ***

Intrapersonal constraints 3 .722 .092 7.853 ***

Intrapersonal constraints 4 1.011 .075 13.546 ***

Interpersonal constraints 7 1.000 
.431 .813

Interpersonal constraints 3 .725 .090 8.036 ***

Structural constraints 7 1.000 

.404 .785Structural constraints 5 1.153 .128 9.003 ***

Structural constraints 3 1.154 .131 8.835 ***

Happiness 1 1.000 

.442 .90 .900

Happiness 2 1.030 .085 12.054 ***

Happiness 3 1.094 .095 11.538 ***

Happiness 4 1.094 .088 12.429 ***

Happiness 5 1.170 .091 12.829 ***

Happiness 6 .938 .089 1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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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1 2 3 4 5 6 7 8 9 10

Health level 7.1
0 7 4 17 29 42 67 86 38 24

0 2.2 1.3 5.4 9.2 13.4 21.3 27.4 12.1 7.6

Happiness level 7.5
0 1 12 13 18 33 62 75 67 33

0 .3 3.8 4.1 5.7 10.5 19.7 23.9 21.3 10.5

Stress level 6.3
6 11 27 31 40 40 47 57 35 20

1.9 3.5 8.6 9.9 12.7 12.7 15 18.2 11.1 6.4

Table 2. Perceived Level of health, happiness, stress

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study variables 

A B C D E F G

A 1

B .492** 1

C .334** .442** 1

D .256** .208** .211** 1

E .172** .178** .314 .395** 1

F .106 .225** .074 .404** .478** 1

G -.225** -.131* -.116* -.415** -.403** -.241** 1

* / **The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1 / 0.01 level (two-tailed).

A: Social system problems, B: Danger and contamination fears, C: Traumatic stress symptoms, D: Intrapersonal constraints, E: 

Interpersonal constraints, F: Structural constraints, G: Happiness

Table 4. Testing of hypothesis of the model

Estimate S.E. C.R.

Social system problems

→ Intrapersonal constraints .180 .088 2.043*

→ Interpersonal constraints -.025 .098 -.255

→ Structural constraints .165 .071 2.362*

Danger and contamination fears

→ Intrapersonal constraints .165 .076 2.176*

→ Interpersonal constraints .324 .089 3.637***

→ Structural constraints .210 .063 3.337***

Traumatic stress symptoms

→ Intrapersonal constraints .100 .099 1.010

→ Interpersonal constraints -.184 .113 -1.630

→ Structural constraints -.107 .078 -1.36

Intrapersonal constraints →

Happiness

-.238 .052 -4.563***

Interpersonal constraints → -.118 .055 -2.152*

Structural constraints → -.334 .081 -4.126***

* p<.05, **p>.001

4.2 상관관계분석

변수들의 상관관계분석은 Table 3과 같다. 행복감

의 경우는 모두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행복감과의 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적

(+)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감이 높을

수록 코로나 19 인지와 여가제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설정된 연구모형의 각 변수 간 다중공

선성의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 계수가 모두 

0.8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3 가설검증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각 변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수정전  GFI는 .800, AGFI는 

.765, NFI는 .787, CFI는 .852, ,TLI는.837, RMR는 .

126, RMSEA는 .074로 나타났고, CMIN 1226.397/D

F 449로 나타나 4개의 문항을 제거한 후 GFI는 .836, 

AGFI는 .802, NFI는 .823, CFI는 .884, TLI는 .869, 

RMR는 .107, RMSEA는 .07로 나타났고, 846.008/.3

35로 나타났다. 기초 부합치가 낮게 나타나 조정부합지

수도 낮게 나타났지만 적합도 지표들은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지표이므로 이 연구의 결과가 기준치에서 

부족한 수치이긴 하지만 [28]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

는 수치이다. 즉,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과 가설

은 비교적 실증자료를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이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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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Table 5

과 같다. 가설 검증 결과는 ‘가설1 코로나 19 스트레스가

여가제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가설 1-1 사회시스템에 대한 불안은 내제적

제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 1-3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안은 구조적제약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반면 ‘가설 1-2 사회시스템에 

대한 불안은 대인적제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

되었다. ‘가설 1-4 코로나 감염 포비아는 내제적제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코로나 감염 포비아는 

대인적제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가설 1-4 

코로나 감염 포비아는 구조적제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는 채택되었다. ‘가설 1-7 비정상적인 진실은 내제적

제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8 비정상적인 진

실은 대인적제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가설 

1-9 비정상적인 진실은 구조적제약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는 모두 기각되었다. ‘가설 2 여가제약은 행복감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하위가설 모두 채택되었다.

5. 논의

이 연구는 코로나 19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와 여가

제약 그리고 행복감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여 결과를 

얻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 19 스트레스 중 사회시스템에 대한 불안은

여가제약 중 내제적제약과 구조적제약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코로나 감염 포비아는 여가제약의 모든 하위변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진실은 

여가제약의 모든 하위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4]의 연구결과 코로나 19로 인한 우리나라 소비자

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대면스트레스와 코로나 예방시

스템에 대한 불확신과 관련된 스트레스, 그리고 코로나 

감염정보를 비정상적으로 탐색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불안감이 높은 집단에게는 비대면 서비스를 강조하는 

전력을 내세웠다. 이는 여가에서도 내제적인제약, 대인

적 제약, 구조적 제약 모든 하위변수에 영향을 미친 결

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29]의 연구에 따르

면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각종 기관과 시설들이 셧다

운되어 일과 소진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스트

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 모든 여가 시설들의 셧다운으

로 인하여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이 구조

적 제약으로 인한 여가 참여를 못하게 됨으로 언제 끝

날지 모르는 코로나 19의 상황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

으로 자신이 마음 편히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이유로 

여가 공포불안을 느끼고 있다. [30]의 조사를 보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하고 싶은 문화생활은 공연･전시 관

람 등의 문화생활, 국내･외 여행 및 캠핑, 스포츠 활동, 

야외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여가제약은 여가에 대한 욕구가 점차 커져 코로나-19

가 지속될수록 여가활동을 못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답답

함, 무력감, 스트레스의 누적은 우울, 무력감 등 정신건

강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31]. 

코로나 19에 감염에 대한 불안과 우려로 집에서 생

활하는 시간의 증가는 타인과 즐기는 여가보다 혼자 즐

기는 홈웨어, 홈 쿡, 홈카페 등 혼자하는 여가소비가 증

가하고 있다[32]. 혼자서 여가를 보내는 경우 사회성 발

달 저해, 노년기의 심리적 위축,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33]. 

특히 현재와 같은 상황은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가 사

람들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들어 불안을 악화시

키고 사람들을 더욱 고립시켜 정신건강에 매우 좋지 못

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34].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

로 보면, 코로나 19로 인하여 시스템에 대한 불안은 있

지만, 대인적 제약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온라인으로 대처가 

가능하고, 개인적인 여가활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하

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코로나 19가 잠식되더라고 

온/오프라인의 동시 활용은 공존할 것이다. 코로나 19 

감염을 최소화하면서 즐길 수 있는 야외에서 활동하는 

여행과 같은 여가활동은 정신적, 신체적 휴식, 개인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35]. 거리두기가 완

화해지면서 혼자가 아닌 함께 할 수 있으며, 감염으로

부터 안전할 수 있는 야외활동 프로그램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

둘째, 여가제약의 모든 하위변수는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16]의 코로나 19로 인한 여가제약은 

주관적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연구

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건강을 위한 조

건이 운동임을 알면서도 운동을 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는 지역 및 생활환경에 따른 환경과 지리적요인, 신체

적 피로감과 운동 상해로 인한 신체적 요인, 날씨와 시

간의 부재, 운동기피 등의 인지·심리적 요인, 사회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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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문화적 변화에 따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이를 운동방해요인이라 한다[36]. 운동 방해요인과 여

가 제약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활동할 수 없는 제약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약들은 여가만족에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 행복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임에는 확실하다. [22]의 연구 결과에서 노인들의 여가 

제약이 여가만족과 삶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

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활동의 제한은 여가참여의 선택과 활동에 큰 영향을 미

치고 있다[37].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느끼는 

심리적 불안, 장기적인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에 따른 

한정적인 생활공간의 답답함, 격리 상황으로 인해 자유

로운 이동의 박탈, 고립감,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 

격리자는 감염에 대한 두려움, 방역조치에 따른 환경

적·물리적 제약들이 코로나 19 발병 후에 여가 제약으

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 신체적 

활동이 가장 큰 빈도로 코로나 발병 전에 나타났고, 봉

사활동, 친목활동, 종교활동 등 사회적 활동이 두 번째

로 나타났으며 캠핑, 여행, 산책 등 자연적 활동, 연극, 

영화, 콘서트, 스포츠 관람 등의 문화적 활동 마지막으

로 미술, 학습, 창작, 요리 지식습득의 지적 활동의 순

서로 나타났다. 코로나 발병 이후에는 자연적 활동, 지

적 활동, 신체적 활동, 사회적 활동, 문화적 활동의 순

서로 나타났다[18].

팬데믹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실내체육시설이 문을 닫

았고 소수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사회

적 거리두기 조치가 재개되면서 사람들이 기존의 활동

적인 여가 시설 및 활동에 대한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38]. 사회, 경제적 활동의 우선순위가 ‘예방’과 

안전’으로 바뀌면서 여가활동은 밀폐된 실내 체육시설

보다는 사회적거리두기(생활방역)가 비교적 용이한 야

외활동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집에서 외출 횟수

가 줄어들고 활동적인 여가 참여가 감소시킬 수 있다

[39]. [40]가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카카오내비에 

나타난 전국 이동데이터를 전년도와 비교 분석한 결과 

여행지는 호텔⋅리조트 대신에 야영장⋅캠핑장으로 전

환되고, 실내 스포츠시설은 이용이 감소하였다. 반면에 

등산(41%), 골프연습장(40%), 실외낚시터(39%), 골프

장(21%) 의 이용객은 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

른 정부 시책은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기회를 제한하

고, 개인적, 사회적 수준의 긴장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추축이 가능하다[41]. 거리두기가 해제된다고 하여 여

가제약의 큰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멈추어있던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시

작한다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준비시간이 필요하

다.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여가정보의 제공을 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다양한 정보, 프로그램의 다양

성, 온 & 오프 프로그램 등 촉진활동은 여가활동을 준

비하는 개개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의 사

정에 따라 나타나는 여가제약이 아닌 환경적, 사회적으

로 나타나는 여가제약으로 인한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신체활동의 여가를 통해서 행복감을 찾을 것으로 예측

한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코로나 19 스트레스 중 사회시스템에 대

한 불안은 여가제약 중 내제적제약과 주조적제약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고, 코로나 감염 포비아는 여가제약의 

모든 하위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여가제약

의 모든 하위변수는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여가의 문제는 

상황에 맞추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가정보의 제공하

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대면 활동이 불

편한 상황에서 비대면 활동의 상호작용이 코로나 19 

상황이 끝난 후에도 비대면 여가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오프라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는 더욱 발전할 것이고, 디지털 경제 촉

진과 온라인 컨텐츠 산업 중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상황에 적응하

고, 온라인 활동들을 통해서 여가참여를 독려하고, 여가

활동이 우울함을 줄이는데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여가정보의 필

요성은 지금까지 여가활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했

던 사람들이 새로운 여가의 정보들을 쉽게 찾을 수 있

었다는 점이 중요한 요점이다. 새로운 여가 하고 싶었

던 여가들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의 공유가 무

엇보다 중요하게 작용된다는 것이다. 즉, 여가활동을 쉽

고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여가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정보 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가활동

의 변화와 선택 과정은 여가제약 협상에 중요한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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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을 하기 때문이다. 즉, 여가활동이 제약되는 시점에

서 여가활동에 대한 다양한 변화의 시도는 여가학 관점

에서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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